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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강 위생과 치아 건강을 위해 구강청

정제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. 입에 소량

을 넣고 가글가글 하기만 하면 입안에 

있는 세균의 거의 완전하게 사라진다.

사실 1879년 구강청정제의 대명사인 

리스테린이 처음 등장했을 땐 주로 소

독약으로 쓰였다. 수술이나 상체의 감

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목적 살균제였

던 것이다.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 이 제

품이 구강 내 세균 제거에 효과적이라

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구강청정제라는 

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. 

그렇다면 일상에서 구강청정제를 어

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

■ 손발톱 무좀 제거 

구강청정제는 손발톱 무좀에 탁월한 

치료제이기도 하다. 넙적한 그릇에 구

강청정제를 붓고 30분간 발을 담그면 

무좀균이 제거에 효과적이다.  

특히 식초를 약간 섞어주면 냄새는 조

금 코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더욱 괴롭

게 하는 무좀을 저 멀리 날려 보낼 수 

있다.

■ 체취 제거

데오트란트가 떨어졌다면 화장솜이

나 뭉친 휴지에 구강청정제를 살짝 부

은 다음 겨드랑이에 살살 문질러주자. 

겨드랑이뿐만 아니라 냄새가 날 만한 

곳에 조금씩 두드려주어도 효과를 볼 

수 있자.

■ 쓰레통 탈취

키친타올에 구강청정제 몇 방울을 떨

어트려 쓰레기통 바닥에 깔아두면 지

독한 쓰레기 냄새가 확 줄어든다. 

■ 칫솔 세균 제거

구강청정제는 입속 세균을 제거할 뿐 

아니라 칫솔에 안착한 여러 세균을 깔

끔하게 정리해주기도 한다. 칫솔은 습

기가 많은 공간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

기 때문에 박테리아 쉽게 끼는데, 구강

청정제가 이를 확실히 잡아주는 것이

다. 구강청정제 한 컵을 따라 칫솔을 넣

어두면 박테리아 걱정은 끝! 

■ 얼굴 여드름 예방

구강청정제는 독해 보이는 것과 달리 

얼굴에 닿아도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

는다.

소량의 구강청정제를 화장솜에 묻

힌 뒤 여드름, 뾰루지, 블랙헤드가 나올 

만 한 곳에 두드려주면 피부가 건강해

진다.

■ 벌레에 물려 가려울 때 

모기나 벌레에 물렸다면 구강청정제

를 살짝 발라보자. 가려움이 가라앉고 

물린 자리도 소독되니 일석이조다.

■ 변기 살균

구강청정제를 변기에 붇고 솔로 닦아

내 주면 살균도 하는 동시에 상쾌한 향

도 나게 해준다.

구강청정제를 변기에 붓는 것은 언

뜻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. 하지만, 변기

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동시에 욕실에

서 상쾌한 향까지 뿜어져나오니 실은 

대단히 효율적이다. 게다가 박테리아와 

곰팡이도 한꺼번에 제거된다.

■ 비듬 예방

놀랍게도 구강청정제는 비듬을 예방

해주는 효과가 있다. 머리를 감기 전 

샴푸에 소량의 구강청정제를 섞어 머

리에 묻힌 뒤 꼼꼼히 씻어내기만 하면 

된다.

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어 머리

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.

■ 모니터, 키보드 청소

모니터에 구강청정제를 뿌린다면 정

신 나간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

실 모니터 얼룩을 제거하고 살균하는

데 구강청정제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

다. 물론 스마트폰 화면도 같은 효과를 

볼 수 있다. 구강청정제를 극세사 천에 

묻혀 모니터나 컴퓨터 키보드를 닦아

주면 새것처럼 깨끗해진다. 

스마트폰의 경우 분무기로 뿌리는 것

보다는 화장솜에 구강청정제를 조금 

묻혀 살살 닦아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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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강청정제를 색다르게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


